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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살생각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

활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고등학

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대

상은 남학생 600명, 여학생 273명이 포함되었다.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

로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도

구로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도구로는 ‘학

교생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자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군과 음주군이 비흡연군과 비음주

군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다양한 요인

들을 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살생각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들 중 일부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와 과보호모, 학교생

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가 자살생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청소

년의 자살생각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 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각적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청소년들에

게 적용한 뒤 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

과과정에 근거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가족 유대감의 향상, 부모 교육,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구축시키

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겠다.    

 

 

-------------------------------------------------------- 

핵심 되는 말 : 청소년 자살생각,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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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덕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두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살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극단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 할 수 있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40초당 1명이 자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5~44세 사이의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청소년기는 그들이 지닌 발달적 특징에 의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전환기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처음 

직면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주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일탈행동이나 사회-심리적 부적응 상태 및 심지어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자살시도(suicide attempt)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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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동은 문제발생 이후에 그에 대한 처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자살의 경우 상황 발생 후의 치료적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살은 어떠한 문제행동보다 그 심각성과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가 할 수 

있다2-6. 

 각종 통계들은 청소년 자살률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에서도 청소년 자살인구(10~24세)는 청소년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3.5~7.5%가 자살시도(suicide 

attempt)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서도 10 만 명당 13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층의 자살률은 전체 연령층의 자살률 증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살 청소년 가족이 수치심이나 불명예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경우까지 

더한다면, 보고된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1,7,8.  

자살률의 증가 추세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실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자살시도보다 많은 

빈도가 보고되고 있고, 청소년시기에는 21.1~28.8%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47.1%가 중간 정도 이상의 자살위험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의 41%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임상 표본에서는 그 정도가 75%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행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5.4%가 한두 번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한다. 그 중 11.3%의 청소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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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고픈 충동을 느꼈고,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7.0%나 된다고 

하였다. 자살률에 더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살률이 

높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9-11.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가정과 관련된 요인, 학교생활 

요인, 심리 사회학적 요인,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변인이 가정과 

학교이다3.  

가족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환경, 가정문제, 누적된 생활사건, 감독과 통제, 

의사소통, 훈육의 정당성,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적 지지, 부모 형태, 부모 갈등, 

부모-자녀의 부적절한 관계형성, 부모의 성격적 결함 및 가족 붕괴요인 등이 있다. 

최근 가족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형제 혹은 자매 집단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으며, 자녀의 사고와 생활 방식은 물론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양육태도, 특히 자녀가 느끼는 부모 

양육태도는 가족 환경적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자살을 시도했던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증상과 아동의 정신사회적 특징이 깊은 

연관성이 보고되었다3,10,12-21.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 영역이 학교생활(38%)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늘날 가정이 지닌 교육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 성장발달을 통한 

정서적 대처능력배양, 진로탐색, 교사 및 교우와의 인격적 대인관계 형성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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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소이며 기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학교는 더 나은 학업능력을 

요구하는 장소로서 학교에서 받는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중퇴와 

집단 따돌림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고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생활이 

좋을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행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살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3,13,16,17,22-25.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살 위험도가 높은 군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자살의 위험을 

줄이고 자살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많은 자살 

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정말 자기가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한 

청소년의 10%만이 1년 내에 자살을 재시도하고, 나머지 90%는 자살을 재시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살시도를 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가 있은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을 단지 

고통을 회피하려는 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70~80%에서 자살을 예고하는 행동 단서가 있었다는 점이 더욱 예방적 중재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자살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3,6,9,26-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동반자살이나 충동자살을 접하면서 좀더 다각적으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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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넷째,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가. 자살생각 

 

자살(suicide)이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끓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자살 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였다1.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자살행동(suicide 

behavior)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인생이 가치 없다’ 또는 ‘죽고 싶다’는 생각과 같은 

보편적인 현상에서부터 자신이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된다. 둘째, 자살시도는 자기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고의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Durkheim(1951)은 이를 “자살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나 다만 죽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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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살시도는 완전한 자살과는 달리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매우 어렵지만, 완전한 자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8배, 심지어 

50~200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셋째, 자살행동은 자기 스스로 만든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이 끝남을 뜻하며, 다른 말로는 죽음에 이른 

자살(completed suicide)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살을 개념화 하는 것은 자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6,30-32.  

 자살생각은 자살기도, 자살위험,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 중의 한 

과정이다. Carison과 Cantwell(1982)의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심각했던 

사람들의 42%와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던 집단에서는 한 명도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 Reinherz(2006)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했던 군에서 하지 않았던 

군에 비하여 자살시도를 12배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시도군이 

자살을 시도해보지 않은 군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살생각을 하는 군이 하지 않은 

군보다 수행능력과 결정능력 같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3,9,11,26-29,33-36.  

 

나. 부모양육태도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환경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갖는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성장 초기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그 방식에 의하여 성격특성이 형성되고, 사회적응법, 학습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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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37,38.  

부모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적 특성이나 민족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들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 행동,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영아의 탐색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은 아동의 사회성이나 인지능력의 

발달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9-42.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양육태도를 크게 유형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그는 부모-

자녀관계를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배적 태도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적 

태도는 간섭형과 불만형, 복종적 태도는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적 태도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보호형인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보호하고, 아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한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거부형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적대감의 표출, 벌주기 또는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Schaefer(1965)의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은 애정-

적의, 통제-자율의 두 가지 차원으로 대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

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적의-자율 

사이의 방임형과, 애정-통제 사이의 익애형이 대조를 이룬다. Becker(1964)는 

부모의 행동을 온정-적대, 제한-허용으로 나눈 후, 온정에는 수용, 애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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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자녀중심의 행동, 빈번한 설명, 의존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 칭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적대에는 거부, 질책, 부모의 부정적 반응 등을 포함하였다. 

제한에는 자녀들의 예의범절, 배변연습, 정리정돈, 소란 등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들었고, 허용에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들었다. Baumrind(1967)는 양육태도 유형을 권위주의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로 구분하였는데, 권위주위적 태도란 규칙이나 논리적인 설명 없이 강요하는 

태도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는 태도를 허용적 태도라 

한다. 발달심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지되어 온 양육형태는 Maccoby와 

Martin(1983)의 네 가지 양육형태로 이들은 애정과 통제의 두 주요 차원을 

교차시켜 부모의 양육형태를 민주형, 전제형, 익애형, 방임형으로 나누었다25,43,44.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부모에 의해 얻어지거나 제삼자가 관찰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38,40,41,45,46.  

 

다. 학교생활적응 

 

적응(adjustment)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적응이란 실체의 요구에 대한 순응(adaptation)이며, 둘째는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고,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다. 이 두 가지면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 두 과정이 서로 병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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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청을 개인이 무리 없이 원만히 잘 받아들여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균형과 불안 등의 긴장을 없게 하여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응은 생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다. 따라서 적응은 환경을 개인의 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47. 특히 청소년기 적응은 과거에는 가정이 그 기능을 거의 

전담하였으나, 근래에는 가정의 기능은 약화된 반면 다른 사회적 기능, 무엇보다도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그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38,48.  

학교생활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총체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교육적이거나 혹은 비교육적 영향의 총체도 학교생활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운동회, 여행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하게 

되며, 학교 생활의 구성요소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가 있고 

학급생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장호성(1987)은 학교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설명하였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노숙영(1997)은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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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규정하였다. 주현정(1998)과 정유진(1999)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Spencer(1999)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특성과 학습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적응의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학교생활부적응은 학업동기, 학업성취, 학교참여, 

지속성, 학교출석, 학습준비, 그리고 학교졸업 등에서의 부적합으로 이어짐을 

주장하였다25,47,49,5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개인 

특성 변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변인은 청소년이 형성하고 있는 

대인관계(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질로서, 그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이고 

지지적인지를 의미한다.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변인은 

학업동기와 심리적 안녕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이다. 학업동기는 학생이 학교공부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심리적 안녕이란 일반적인 정서상태가 안정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Pintrich(2001), Birch & Ladd(1996) 등의 

연구에서 학업동기와 심리적 안녕과 학교생활적응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종교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 특성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종교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양친이 생존해 있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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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48,49.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을 가정하고 이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청소년의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0개 

학급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971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성실하지 못한 98부를 제외한 873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을 남학생 600명, 여학생 27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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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Lovacs & Weissman, 1979)를 사용한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다.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점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민섭(1990) 등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것을 사용한다. Range와 Kontte(1997)는 20여 개의 

자살 측정 도구 중 SSI가 가장 우수한 측정도구 중 하나임을 밝힌바 있다.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0~38점의 범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 α 는 0.87로 높게 나타났다3,51-

54. 

 

나.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Parker, Tulping & Brown, 1979)는 핵심적인 

부모 양육 차원인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자기 보고 측정도구로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하여 각각 25문항씩으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한다. 부모-자녀 결합형태 

중 돌봄 척도의 환산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척도의 환산점수가 낮을수록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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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및 아버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돌봄(care)” 차원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돌봄의 부족, 즉 무관심 

또는 거부적인 부모의 태도 대 따뜻함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보호(overprotection)”차원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사생활 침입, 과잉 

통제, 그리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동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자율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예언 타당도의 

증거는 유의 하다고 보고되었다.(Parker,1979,1981,1984). 한국판 PBI는 

송지영(1992)에 의하여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보고된 신뢰 계수 α는 

0.89이었다(표 1)55,56. 

 

표 1.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영역별 문항 

영역 문항 

돌봄 1.2*.4.5.6.11.12.14.16*.17.18.24 

과보호 3*.7*.8*.9.10.13.15*.19.20.21*.22*.23.25 

*역 채점 문항 

 

다.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에게 알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이 질문지는 총 32개의 

문항과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보면, 담임 교사에 

대한 호감, 인정, 대화 정도, 존경심 등을 측정하는 교사관계, 학급 친구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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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대화 상대, 도움, 인기도, 괴롭힘 등을 측정하는 교우관계, 수업시간에 발표, 

즐거움, 유익함, 숙제, 이해, 집중도, 질문 등을 측정하는 학교수업, 학교에서 정숙, 

좌측통행, 주번 활동, 시설 이용, 청결, 질서와 규율에 대한 느낌 등을 측정하는 

학교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 α 는 0.86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25,47.  

 

표 2.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영역별 문항 

영역 문항 번호 

교사관계 1.5.9.13.17.21*.25*.29 

교우관계 2.6.10.14.18.22.26*.30* 

학교수업 3.7.11.15*.19.23.27*.31* 

학교규칙 4.8.12.16.20.24.28*.32 

*역 채점 문항 

 

3. 연구 절차 

 

각 학교장과 담당 선생님의 동의를 얻은 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요령을 

간략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반의 설문지는 

부장선생님을 통해 취합된 날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각각 

검토하여 적합하지 못한 설문지의 선별 과정을 거쳤다. 

 

4.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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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SPSS 12.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과 자기상에 따라 자살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나. 부모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청소년 자살생각의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 자살생각의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5.61,p<.001). 

여학생(M=29.73,SD=5.47)이 남학생(M=27.57, SD=4.83)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p<.05, **p<.01, ***p<.001 

 성별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남학생 600 27.57 4.83 
자살생각 

여학생 273 29.73 5.47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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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자살생각의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청소년 자살생각의 흡연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t=3.31, p<.01)가 관찰되었다. 

흡연군(M=29.03, SD=5.33)이 비흡연군(M=27.87, SD=5.00)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표 4. 흡연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흡연유무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유 282 29.03 5.33 

자살생각 

무 591 27.87 5.00 

3.31** 

*p<.05, **p<.01, ***p<.001 

 

3. 청소년 자살생각의 음주유무에 따른 차이 

 

음주군과 비음주군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의 청소년 자살생각에는 유의한 

차이(t=4.80, p<.001)가 관찰되었다. 음주군(M=29.01, SD=5.49)이 

비음주군(M=27.38, SD=4.56)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표 5). 

 

표 5. 음주유무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 차이 

 음주 유무 사례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유 463 29.01 5.49 

자살생각 

무 410 27.38 4.56 

4.8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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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자살생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앞서,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표 6.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간의 상관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9 

1 1         

2 .24*** 1        

3 .30** .52** 1       

4 -.21** -.34** -.21** 1      

5 -.19** -.24** -.33** .70** 1     

6 -.03 -.07 -.09** -.02 -.02 1    

7 -.02 -.10** -.16** .06 .03 .40** 1   

8 -.08** -.11** -.08* .08* .06 .17** .47** 1  

9 -.11** -.11** -.14** .04 -.01 .39** .51** .36** 1 

1.자살생각, 2.돌봄모, 3.돌봄부, 4.과보호모, 5.과보호부, 6.교우관계, 7.학교수업, 

8,학교규칙,9.교사관계, *p<.05, **p<.01, ***p<.001 

 

청소년 자살생각과 부모양육태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돌봄모(r=.24, p<.001), 

돌봄부(r=.30,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돌봄 척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모(r=-.21, p<.01), 과보호부(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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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청소년이 인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과보호 척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자살생각은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칙(r=-.08,p<.01), 교사관계(r=-

.11,p<.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학교규칙과 교사관계의 적응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규칙보다는 교사관계가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은 자살생각과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가 돌봄모인 경우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수업(r=-.10,p<.01), 학교규칙(r=-

.11,p<.01),교사관계(r=-.11,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돌봄모일 경우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우관계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돌봄부와는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r=-.09,p<.01), 학교수업(r=-.16,p<.01), 

학교규칙(r=-.08,p<.01),교사관계(r=-.14,p<.01)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보호모는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칙(r=.08,p<.05)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교우관계, 학교수업, 교사관계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과보호부인 경우는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다. 

 

5.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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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β R2 ∆ R2 F 

1 돌봄부 .23 .23*** .09 .09 84.27*** 

2 성별1 2.31 .21*** .12 .12 58.58*** 

3 과보호모 -.18 -.16*** .15 .14 49.40*** 

4 흡연유무2 .92 .08* .16 .16 41.30*** 

5 교사관계 -.12 -.08** .17 .16 34.64*** 

6 음주유무2 .79 .08* .17 .17 29.73*** 

1성별은 명목변수로서 회귀분석을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남학생=0 , 

여학생=1 

2흡연유무와 금연유무는 명목변수로서 회귀분석을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무=0, 유=1 

*p<.05, **p<.01,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β=.23, p<.001), 

과보호모(β=-.16, p<.001),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β=-.08, p<.01)와 

흡연유무(β =.08, p<.05), 음주유무(β=.08, p<.05), 성별(β=.21,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 성별, 



 21 

흡연유무, 음주유무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과보호모,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돌봄부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지만, 

과보호모일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 학교생활에서 교사관계와 적응을 잘 할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지며, 음주군, 흡연군과 여학생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변인들은 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중 돌봄모, 과보호부와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은 제외된 변수로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에 유의미함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정철순 등, 

2001; 조성진 등, 2002; Sidhartha T. 등, 2006; 강미선, 2007)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살의 고위험군임이 밝혀졌다. 주요우울장애로 내원한 환자군을 

2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Oquendo MA.,2007)에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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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살생각에서 실제 자살계획이나 시도 진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9,26,57-61. 

따라서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더 민감한 대처와 각별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살생각의 차이를 흡연유무와 음주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흡연군과 

음주군이 비흡연군과 비음주군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나, 음주, 약물 같은 물질이용의 조기 사용은 행동 장애와 

정신과적 이상의 관련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Cho H.(2007)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서 흡연과 음주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밝혀졌다. 

Kessler RC.(2007)가 시행한 12개월간의 추적 관찰 연구에서는 흡연군과 

자살행동간의 odds ratio가 2.9~3.1로 측정되었다. 또한 Boden JM.(2008)의 

연구에서는 흡연 횟수가 자살생각과 자살기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흡연과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는 

밝혀졌다(Affi TO. 등, 2007; Park HS. 등, 2006). Bronisch T.(2007)의 연구에서는 

정기적 흡연 뿐만 아니라 간헐적 흡연 또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Riala K.(2007)의 연구에서는 하루 15개피 이상 흡연을 하는 

흡연 청소년에서 자살시도는 2배 이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자살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은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춘기 이전, 아동기에 음주를 시작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서 자살시도가 의미 있게 높았다(Swahn MH.,2008).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Pfaff JJ. 등, 2007)에서도 음주 양과 빈도는 자살시도와 연관이 

있었다16,59,62-71. 흡연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소년 

여학생 흡연이 성인 여성 흡연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음주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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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남용 되고 있으며, 흡연과 함께 만성 질환의 위험인자이다72-

74.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 흡연과 음주와 자살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흡연군과 음주군을 자살의 일차 위험군으로 인식하고, 

각별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물질관련 교육에 

이러한 사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가 돌봄모일 경우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에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부인 경우는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 모두에서 부정적인 적응도를 보이나, 과보호모에서는 학교규칙에 

긍정적인 적응도를 보인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이주희,2004)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폐쇄형으로 지각한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친애적이고 자율적인 가정의 아동이 거부적이고 

타율적인 가정의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이주희,2004;이하영,2002)와 아버지의 돌봄 변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최지은∙신용주,2003)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43,48,50. 즉, 개방적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와 간섭 하에 익숙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나친 애정과 

관심은 오히려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자살생각,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을 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살생각은 성별, 음주유무, 흡연유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변인들 중 일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많은 관련성을 보임으로서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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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환경보다 중요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돌봄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과보호모와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교사관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과보모일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 

이것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들과 부정적 상관을 보인 

기존의 연구(문유선 등,2001)와 상이한 결과이다. Adam KS.(1994)의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높은 군이 부모에 대하여 과보호 척도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의 자살행동을 부모의 권위주의와 ‘효’에 의해 억압된 

적개심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성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이만홍 등, 1982)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가 발달상 독특한 

한 시기(고등학생)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사회적 역할 및 심리적 성숙 

등 많은 측면에서 아직 사회적 역할 및 심리적 성숙 등 많은 측면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고등학생에게 부모의 통제나 엄격한 태도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나 엄격함의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하여 통제적 경향이 높은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연구대상이 같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윤성림(1993)의 연구에서, 오히려 자살생각경험집단이 부모의 통제나 엄격성이 

적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통제는 자녀가 잘 기능하도록 돕는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3,37,75.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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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살이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심리적인 갈등보다는 가족을 

걱정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할 때도 있다76,77. 

자살기도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나 가족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가정 밖보다는 

그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가정내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자살단서를 미리 

남기고 자살행동의 심각성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과도 이런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3,20,75.  

부모양육태도의 돌봄 척도가 낮을수록 청소년 자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Heider D.,2007; Adam KS.,1994; McGarvey EL.,199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돌봄부의 척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 이는 돌봄을 

청소년이 부모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지함으로써, 부모의 돌봄이 크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의식(guilt feeling)이 더 많아 

짐으로써 자살생각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돌봄을 어머니 

경우보다 더 크게 받아 들임을 알 수 있다. 박혜원(2003)이 3~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애정 차원에서 높은 집단의 자녀가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비록 연구 대상군이 다르나,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돌봄부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어머니에게 일차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 견해는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초기 인성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유아의 사회화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 근래에 들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아의 인지학습, 성 역할, 사회성, 성취동기 등 제반 영역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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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의 질에 대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나 다른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보다도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에서 16세를 대상을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단호하게 통제를 할수록 자녀는 안정적인 적응을 

보였다15,19,44,75,78-81.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돌봄부일수록 청소년 

자살생각이 많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로 인지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돌봄모, 과보호모와 과보호부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돌봄부에서 성별간 차이가 관찰되었다(여학생 28.30±5.28, 

남학생 27.55±4.74, t=2.10, p<.05). 자살생각이 더 많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부모양육태도에서 돌봄부로 더 많이 인지하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생활에서 교사관계와 적응을 잘 할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 기존 

연구(김정화∙김언주,2006;최지은∙신용주,2003)에 의하면, 교사와의 관계변인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스트레스의 주요인이 ‘교사와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응할 정도로 선생님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기에 이런 선생님과의 갈등은 

학생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사-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적인 

교류뿐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가 수반되기 때문에 교사의 반응과 교사-학생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질과 내용은 학생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심리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사의 괴롭힘을 받은 학생에서 도박이나, 약물남용 같은 문제 행동이 

더 많이 관찰된다. 실제 기존 연구(정영순, 2001)에서 교사지지가 고등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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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12,25,48,82-8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고, 다각적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의 일부 지역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 등 고등학생 이외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 이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만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과 자살생각을 조사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높게 나왔지만, 대상자의 주관적 왜곡 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더욱이 

설문조사가 교실 상황에서 선생님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피험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찰법이나 면접법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성이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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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한 시기에 횡단적으로 실시되어 자살생각과 몇몇 변인과의 

관련여부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러 변인간의 역동성 및 심화과정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제 누구에게 자살행동이 나타날지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동일대상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자살행동의 선행요인과 그 전개 

양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 부모양육의 질을 평가 할 수 없었다. 향후 실제 부모양육의 

질과 가족 기능과 역동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만 조사하였는데, 부모 이외, 즉, 

조부모, 대리모 등 다양한 형태의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의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자살생각은 성별, 흡연유무, 음주유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만으로 완전히 설명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살시도 후에 시행되는 치료는 사후 대책에 불가하므로 자살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뒤 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과과정(curriculum)에 근거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회정책으로도 발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일차적 예방과 이차적 예방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가족 유대감의 향상, 부모 교육,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구축시키는 프로그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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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특징, 상담기법, 자살자의 경고적 징후의 발견법과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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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Doo Heun K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uk-chul Le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The subjects were 873(600 boys and 273 girls) students in two 

Cheju high schools.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used for this study;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the Parent Bonding Instrument(PBI), 

and the School-related Adjustment Scale. Girls significantly more 

reported having had suicide ideation than boys. Furthermore, suicide 

ideation was associated with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After gradational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we found that female gender,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caring father, overprotecting mother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ideation. Prevention efforts should focus on bette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outcom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timely public health response, including curriculum, 

social supporting program, family intervention and education of the 

school teacher, might prevent further suicide behaviors.   

 

-------------------------------------------------------- 

Key Words : adolescent suicide ideation, parent’s raising attitude,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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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별첨별첨별첨>>>>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

다. 이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 수 없

고 오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연구를 위해서 사용 될 것이기 때문

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빠짐 없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지에 답하는 결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할 때 주의사항 

1. 한 질문에 한 곳에만 0 표해주세요 

2. 깊이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의과대학교의과대학교의과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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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을 솔직하 

게 가장 잘 나타낸 항목에 0 표하여 주십시오 

 

  어 머 니   아 버 지 

 매 

우 

그 

렇 

다 

 

 

↓ 

그 

렇 

다 

 

 

 

 

↓ 

그 

렇 

지 

않 

다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매 

우 

그 

렇 

다 

 

 

↓ 

그 

렇 

다 

 

 

 

 

↓ 

그 

렇 

지 

않 

다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1.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신다. 1 2 3 4  1 2 3 4 

2.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신다. 1 2 3 4  1 2 3 4 

3.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1 2 3 4  1 2 3 4 

4.나에게 쌀쌀하게 대하신다. 1 2 3 4  1 2 3 4 

5.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하신다. 1 2 3 4  1 2 3 4 

6.나에게 다정하시다. 1 2 3 4  1 2 3 4 

7.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1 2 3 4 

8.내가 어른스러워지길 원하신다. 1 2 3 4  1 2 3 4 

9.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하신다. 1 2 3 4  1 2 3 4 

10.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하신다. 1 2 3 4  1 2 3 4 

11.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기신다. 1 2 3 4  1 2 3 4 

12.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신다 1 2 3 4  1 2 3 4 

13.나를 어린애 취급하신다. 1 2 3 4  1 2 3 4 

14.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듯하다. 1 2 3 4  1 2 3 4 

15.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신다. 1 2 3 4  1 2 3 4 

16.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신다. 1 2 3 4  1 2 3 4 

17.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1 2 3 4  1 2 3 4 

18.나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신다. 1 2 3 4  1 2 3 4 

19.어머니/아버지에게 의존심을 갖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20.어머니/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 2 3 4 

21.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신다. 1 2 3 4  1 2 3 4 

22.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다. 1 2 3 4  1 2 3 4 

23.나를 과잉보호하신다.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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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25.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다음은 사람들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칸에 0표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렇다. 

①별로 그렇지 않다. 

1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

겁고 보람되게 느껴진다. 

②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①별로 그렇지 않다. 

2 나는 산다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 버리고 싶다. 

②전혀 그렇지 않다. 

ⓞ살아 있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①살아 있다는 것과 죽은 것이나 그저 비슷비슷하다. 

3 당신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②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 

ⓞ전혀 없다. 

①약간 희망하고 있다. 

4 당신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

는 욕구가 있습니까? 

②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①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다 운명이라고 생각된다. 

5 당신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②나는 특별히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잠깐 생각났다가 금방 잊어버린다. 

①비교적 오랜 시간 생각이 지속 된다. 

6 당신에게 일단 자살에 대한 생각

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느 정

도 지속 됩니까? ②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①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7 당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얼마

나 자주 합니까? 

②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그런 생각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8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②그런 생각을 받아 들인다.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나도 잘 모르겠다. 

9 당신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스

스로 억제/통제할 수 있습니까? 

②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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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①주면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살 시도를 망설일 것이다. 

10 당신이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주변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②주변의 환경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①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현실에 도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1 당신은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현실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 해결/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 

①자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12 자살 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자살 시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았습니까? ②자살시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 보았다. 

ⓞ그렇지 않다. 

①잘 모르겠다. 

13 당신은 “정말로 내가 자살을 시

도했으면”하고 생각합니까? 

②그렇다. 

ⓞ없다. 

①완전하진 않지만 있다. 

14 당신은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②완전하게 준비했다. 

ⓞ실제로 자살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①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5 당신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

로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까? ②나는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다. 

ⓞ별로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사용할 기회도 없을 것 같다. 

①내가 생각한 방법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16 자살 시도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가능하며, 또 사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②내가 생각한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며,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없다. 

①시작했다가 그만 두었다. 

17 당신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나 

이와 비슷한 글을 써본적이 있습

니까? 

②완전하게 써 본적이 있다. 

ⓞ없다. 

①생각만 해보았다. 

18 당신은 죽음에 대한 준비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②있다.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①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만두곤 한다. 

19 당신은 “당신이 자살에 대해 생

각해 보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합니까? ②남이 알아챌까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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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칸에 0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1.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2.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1 2 3 4 

3.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1 2 3 4 

4.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1 2 3 4 

5.내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6.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1 2 3 4 

7.나는 학교생활 중에서 수업시간이 즐겁다. 1 2 3 4 

8.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1 2 3 4 

9.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1 2 3 4 

10.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1 2 3 4 

11.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12.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13.선생님은 나를 귀여워한다. 1 2 3 4 

14.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 2 3 4 

15.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 2 3 4 

16.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한다. 1 2 3 4 

17.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 이상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8.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많다. 1 2 3 4 

19.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20.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 2 3 4 

21.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1 2 3 4 

22.학급에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23.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1 2 3 4 

24.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25.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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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 1 2 3 4 

27.나는 수업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28.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1 2 3 4 

29.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1 2 3 4 

30.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31.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렵다. 1 2 3 4 

32.나는 등교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빠짐 없이 0 표하여 주 

십시오.  

 

1. 성별: 남 (  ), 여 (  ) 

2. 나이: 만 (  ) 세 

3. 학년: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4. 학교 성적: 상위권 (  ), 중상위권 (  ), 중위권 (  ), 중하위권 (  ), 하위권 (  ) 

5. 부모님의 생존 여부: 모두 생존 (  ), 아버지 사망 (  ), 어머니 사망 (  ),  

                    계부 (  ), 계모 (  ), 부모 별거 중 (  ), 부모 이혼 (  ) 

6. 흡연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7. 음주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    끝까지끝까지끝까지끝까지    성의성의성의성의    있게있게있게있게    응답해응답해응답해응답해    주셔서주셔서주셔서주셔서    대단히대단히대단히대단히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 . 혹시혹시혹시혹시    빠뜨린빠뜨린빠뜨린빠뜨린    문항이문항이문항이문항이    있는지있는지있는지있는지    다시다시다시다시    한한한한    

번번번번    확인해확인해확인해확인해    주시기주시기주시기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 . . 행복한행복한행복한행복한    하루하루하루하루    되세요되세요되세요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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